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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구성원들이 지각하는 감성지능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의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경기지역 의료기관 구성원(의사 제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분석은 SPSS 22.0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구성원이 지각하는 감성지능이 자기효능감
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는 감성지능의 하위 요인 중 감성활용에서만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둘째, 구성원이 지각하
는 감성지능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는 감성지능의 하위 요인인 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 감성조절, 감
성활용 모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셋째, 구성원의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넷째, 감성지능과 직무만족간의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제도적 필요성이 요구된다.

주제어 : 감성지능,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감성조절, 감성활용, 의료기관

Abstract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confirm the impact of emotional intelligence perceived by 
members of medical institutions on job satisfaction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To test 
the hypothesis of the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n members of medical institutions (excluding 
doctors) in Gyeonggi Province, and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22.0. First of all, the 
research results showed a positive impact only on use of emotion among the sub-factors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 impact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perceived by members on 
self-efficacy. Second, in the impact relationship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job satisfaction, which is 
a sub-factor of emotional intelligence, self-emotion appraisal, others' emotion appraisal, regulation of 
emotion, and use of emotion all showed positive effects. Third, the effect of members' self-efficacy on 
job satisfaction was also positive, and fourth,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job satisfaction was also confirmed. Therefore, programs to improve members'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fficacy are introduced and institutional needs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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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이 다보스포럼 미
래 고용 보고서에서 2020년 요구되는 Top 10 skills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1]. 국내 감성지능 연구는 2000년부
터 시작되었으며, 향후 감성지능은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역량이자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2]. 최근 서
비스 분야에서도 감성지능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직장에
서의 관계 형성이 이성적 요인보다는 감성적 요인에 의
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들을 바탕으로 감성지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고객의 다양한 선호도와 
고객 가치를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
고, 감성적으로 고객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여 
고객을 만족시키고 이를 통해 목표 달성과 효율적인 업
무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 감성지능이 매우 중요한 요인
으로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감성지능은 올바른 자
기감정 인식으로부터 타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이
며, 인지된 감정을 정보로 하여 사고를 촉진시키고, 감정
을 조절하고, 관리하며 활용하는 능력을 말한다[3,4]. 감
성지능은 감정이 인지적으로 관리되도록 감정과 이성을 
통합하는 능력이며, 타인과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
절할 수 있으며, 감정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능력이라고 한다[4]. 의료기관 구성원들은 다양한 전
문가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의 성취감과 직무만
족이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업무의 성격상 구성원 간에 
상호 연관성이 많은 특징이 있다[5]. 상급종합병원과 종
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감성지능과 직무만족을 
향상시킴으로써 간호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
한 연구결과도 있었다[6]. 구성원들이 지각하는 감성지능
은 병원 내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감
성지능의 연구에서 직무만족만큼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부
분이 자기효능감이다. 구성원의 자기효능감을 키워주면 
조직의 성공으로 이끈다고 한다. Bandura는 자기효능감
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본인 스스로 가지고 있는 확신이라고 정의
한다[7].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과 확신에 따라 목표에 
대한 성취도가 일정 부분 상관관계가 있고 달라진다는 
시각이다. 자기효능감은 Bandura를 비롯해서 여러 학자
들이 오랫동안 연구해 온 개념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행
동을 선택하고 지속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
기도 하다.  또한 구성원들이 근무하면서 중요하게 생각
하고 있는 것은 직무에 대한 만족 여부인데 구성원들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 자기효능감을 키워주면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조직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
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감성지능, 직무만
족, 자기효능감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가 있었다[8]. 감성지능은 직무만족과 자기효능
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
기 동기부여나 목표의식이 강하거나 감성활용을 잘하는 
간호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과 성취감을 갖게 되
고,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
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사는 감성활용도 높
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의료기관 구성원들을 대
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 있는 선행연구는 찾
아볼 수 없었지만, 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성지능과 자기
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는 확인할 수 있었다. 의료기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감성지능,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
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급변하는 미래사회에서 구성
원들이 만족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하여 감성
지능의 필요성과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인적자원관
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의료기관 구성원이 지각하는 감
성지능을 확인하고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
능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감성지능
감성지능이란 좌절 상황에서도 개인을 동기화시켜 자

신과 타인의 감성을 인지하는 능력, 충동을 통제하고 만
족을 지속시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9]. 
대표적으로 감성지능의 개념은 Salovey & Mayer의 연
구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자신과 타인의 감정
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표현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가정
된 일련의 기술을 말한다. 또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효
과적으로 조절하고, 자신의 삶에서 동기를 부여하고, 계
획하고, 달성하기 위해 감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0]. Wong & Law는 감성지능을 4개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자기감성이해는 자기감정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둘
째, 타인감성이해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지
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감성조절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으며, 충동적인 행동보다는 상황에 맞는 적
절한 방향으로 자신의 감정을 빠르게 회복이 가능한 능
력을 의미한다. 넷째, 감성활용은 개인의 감정 정보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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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용하여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감정을 개인의 목표와 성
과 달성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4]. 

 
2.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주어진 과제 수행과 연관된 자신의 능
력에 대해 개인이 가지는 신념을 말한다. 개인이 갖는 목
표의 수준과 목표 달성을 위한 몰입 수준, 필요한 행동의 
결정과 강도 등을 선택하고 수행하는 것에 대한 스스로
의 믿음이다[11]. 또한 개인이 어떤 특정한 유형의 성과
를 달성하는데 요구되는 일련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는 능력을 말한다. 이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이해와 성과 
달성을 목표로 하는데 필요한 활동 과정을 조직화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12,13]. 

2.3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개인이 자신의 업무와 연관된 경험하는 모

든 감정의 총화, 또는 좋은 감정 상태에서 좌우되는 태도
라고 정의했다[14]. 다른 학자는 직무만족을 자신의 직무
에 대해 경험에서 얻어지는 과정의 결과에 대한 감정을 
만족도 함수로 정의하였으며, 직무만족은 욕구 및 가치 
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15]. 직무만족이 중
요한 이유는 구성원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자신의 직무에 긍정적인 감정을 지닌 구성원
은 외부에서도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조직에 대해서 긍
정적으로 말하고,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는 구성원은 조
직 내부와 외부에서도 원만한 대인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16].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의료기관 구성원이 지각하는 감성지능의 하

위 요인들이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 고찰하고, 의료기관 구성원의 감성지능이 직무만족
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지 알아보
기 위하여 Fig. 1과 같이 연구의 모형을 제안한다.

3.1.1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 관계 
구성원들의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를 살

펴보면 구성원의 감성지능은 구성원 자신의 직무에 대한 
동기부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중요한 성격을 가
지고 있으므로, 감성지능이 높은 구성원은 직무에서 자
율적이고 긍정적이며 창의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17]. 
자기효능감은 구성원의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관계를 가
지고 있고, 감성지능은 구성원의 개인 경력에 대한 자기
개발과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자기효능감은 구성원들이 인지하고 지각된 감성에 
따라 영향을 미치게 된다[18]. 간호사의 감성지능에 관한 
연구에서 보여준 결과 타인감성이해, 감성활용, 감성조
절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19]. 여행기업 종사원의 감성지능에 대한 연구에서는 감
성조절, 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는 자기효능감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따라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감성지능이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론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였다.

H1. 의료기관 구성원이 지각하는 감성지능은 자기효
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자기감성이해는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1-2. 타인감성이해는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1-3. 감성조절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H1-4. 감성활용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3.1.2 감성지능과 직무만족과의 관계 
감성지능과 직무만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종

사자의 감성지능은 직무의 특성에 관계없이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며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직무만
족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4]. 감성지능이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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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도 개인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전환, 유지하려고 
노력하면, 그 결과 직무만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21]. 
치과위생사의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조직 유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2]. 간호사의 감성지능과 직무만족을 
증진시킴으로 간호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6]. 따라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
을 설정하였다.

H2. 의료기관 구성원이 지각하는 감성지능은 직무만
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자기감성이해는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타인감성이해는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3. 감성조절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4. 감성활용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3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과의 관계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조직 행동 분야에서 주로 

진행되어 왔으며 직무 숙련도와 직무 성과에 긍정적 영
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3]. 또한 영업사원의 자기
효능감이 직접적으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자신감과 역량이 증대되어 영업사
원 스스로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찾아냈
다[24]. 병원 행정직 근무자의 자기효능감과 직무 특성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직무만족도를 증가
시키는 융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5]. 
따라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였다.

H3. 의료기관 구성원의 자기효능감은 직무만족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4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자기효능감은 인적자원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서비스 중심 기업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직무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
한 간호사의 감성지능과 직무스트레스 간에 자기효능감
이 완전 매개를 하는 것으로 감성지능이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로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26]. 자기효능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특정 과업의 수행에 

계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임하게 된
다[27]. 간호사의 감성지능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관계에
서 자기효능감이 완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 
따라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감성지능이 직무만족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기효능감을 매개
할 것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
정하였다. 

H4. 의료기관 구성원이 지각하는 감성지능이 직무만
족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자기효능감이  매개할 
것이다. 

H4-1. 자기감성이해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계
를 자기효능감이 매개할 것이다. 

H4-2. 타인감성이해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계
를 자기효능감이 매개할 것이다. 

H4-3. 감성조절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자
기효능감이 매개할 것이다. 

H4-4. 감성활용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자
기효능감이 매개할 것이다.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경기지역 

의료기관 구성원(의사 제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측정 항목은 총 36문항으로 구성하였
으며 측정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표본 수는 
148부를 회수하여 결측치 5부를 제외한 143부를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 항목인 감성지능 측정에 사용
된 척도는 Wong & Law에 의해 개발된 척도를 Jung 
Eun Jung 논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사용하였고, 자
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 감성조절, 감성활용으로 구성
하였다[4,18].

3.3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의 표본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응

답자 143명 중 의료기관 분석은 병원이  34.3%(49명), 
종합병원이 65.7%(94명)로 나타났다. 성별 분석에서는 
남성이 39.9%(57명), 여성이 60.1%(86명)로 여성이 많
이 차지하였다. 연령별로 확인해 보면 20대가 11.2%(16
명), 30대가 11.2%(16명), 40대가 62.9%(90명), 50대
가 14.7%(21명)로 나타났다. 직급별 분석은 팀원은 
28%(40명), 팀장급 55.2%(79명), 부장급  16.8%(24명) 
로 팀장급 이상이 많았다. 근무부서 분석은 행정관리부



의료기관 구성원이 직무만족도와 자기효능감에 느끼는 감성지능의 영향 분석 201

서 55.9%(80명), 간호부서 26.6%(38명), 진료지원부서 
17.5%(25명)를 보여주고 있다. 행정관리부서의 구성원
은 원무, 인사, 총무, 재무, 건강검진 등 행정업무를 하고 
있으며, 간호부서의 구성원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있다. 진료지원부서의 구성원은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이 있다. 

3.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집

된 자료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용한 분석방법으로는 
첫째,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빈도 분석을 실시
하였다. 둘째, 설문 문항에 대한 측정의 구성개념의 타당
도에 대한 판별타당도와 집중 타당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설문 문항의 신뢰성 확보
를 위한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여 Cronbach’s α계수를 
파악하였다. 셋째,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넷째, 연구 모형 검증은 다
중회귀분석을 통해 설정한 가설을 검정하였으며, 매개효
과를 검정하기 위하여 Baron & Kenny의 3단계 검정을 
실시하였다[28]. 

4. 연구결과

4.1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의 측정변수는 변수 정제 과정을  통하여 일부 

항목을 제거하였다. 타당성 검정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측정변수는 구성요인을 추출하
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적재치는 
각 변수와 요인 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낸다. 본 연
구에서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제시하는 요인과 문항의 선
택 기준인 고유값(eigen value)은 1.0 이상, 요인 적재
치는 0.4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Table 1의 요인분석 
결과는 KMO 값을 확인한 바 .773로 적당한 수준이고, 
상관계수의 행렬이 단위행렬인가를 확인하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x²(p)=.000으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는 유효한 것으로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요인 1은 직무만족(JS), 요인 2는 자기
효능감(SF), 요인 3은 감성활용(UE), 요인 4는 감성조절
(RE), 요인 5는 타인감성이해(OE), 요인 6은 자기감성이
해(SE)로 명명할 수 있다. 한편  6개의 요인이 설명하는 
총 분산은 70.264%로 일반적인 수준인 60%를 초과하고 

있어 총 분산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리멕스 회전 방법을 사용하여 회전된 성분 행렬에서 
각 요인별 요인 적재 값이 일반적인 수준인 0.5를 상회하
고 있어 집중 타당도는 확보되었으며, 공통성은 일반적
인 기준인 0.5를 모두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별 
신뢰성 분석을 통해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을 제거한 
후, 결과 Cronbach’s α 값은 0.689∼0.852에 분포하
고 있어 수용할 수 있는 수준(Cronbach’s α>0.6)인 것
으로 Table 1과 같이 확인되었다

Variable

Factor  Loading

1 2 3 4 5 6
Com
monal

ity

JS2 .795 .134 .171 -.047 .302 -.026 .773

JS4 .744 .311 .032 .293 -.001 -.116 .750

JS1 .736 .274 .225 .117 .239 -.049 .741

JS5 .693 -.005 .408 .170 .113 -.070 .694

SF4 .056 .816 .189 -.021 .229 .022 .758

SF5 .345 .740 -.016 .288 .041 -.115 .765

SF8 .106 .704 .316 .081 .025 -.033 .615

SF6 .291 .545 .391 .045 -.190 .088 .580

UE3 .274 .123 .783 -.030 .056 .031 .708

UE1 .083 .383 .719 .077 .139 -.020 .696

UE2 .158 .188 .611 .324 -.022 .177 .571

RE4 .049 .269 .195 .802 -.024 .044 .758

RE3 .063 -.239 .108 .791 .214 -.040 .746

RE2 .241 .310 -.027 .706 .025 .003 .654

OE2 .116 .116 .000 .043 .904 .032 .847

OE1 .237 .138 .379 .028 .675 -.071 .681

OE4 .380 -.133 -.211 .400 .605 .019 .733

SE4 -.159 -.046 .098 .055 .039 .834 .737

SE2 .173 .092 -.202 -.126 -.022 .740 .644

SE3 -.163 -.085 .198 .072 -.029 .722 .601

KMO=.773  Bartlett's x²= 1271.344 p<.000

Eigen  
value 2.894 2.686 2.368 2.289 1.963 1.852 ㅤ

Described 
variance(%) 14.47 13.432 11.84 11.445 9.816 9.261 ㅤ

Accumulated 
variance(%) 14.47 27.902 39.742 51.187 61.003 70.264 ㅤ

Cronbach's α 0.852 0.781 0.726 0.725 0.726 0.645 ㅤ

Table 1. Validity and Reliability Analysis

4.2 상관관계분석
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관관계 분석

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자기감성이해와 
다른 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특히 감성활용 변수는 (r=.563, p<.0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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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과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타인감성
이해 변수는 (r=.199, p<.01)로 자기효능감과 낮은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다. 자기효능감 변수는 (r=.505, p<.01)
로 직무만족과의 관계에서는 중간 정도 수준으로 상관관
계가 확인되었다.

measurement  
variable SE OE RE US SF JS

SE 1 ㅤ ㅤ ㅤ ㅤ ㅤ

OE -0.044 1 ㅤ ㅤ ㅤ ㅤ

RE 0.028 0.296** 1 ㅤ ㅤ ㅤ

UE 0.125 0.232** 0.316** 1 ㅤ ㅤ

SF -0.054 0.199** 0.306** 0.563** 1 ㅤ

JS -0.155 0.478** 0.359** 0.487** 0.505** 1

**p<.01
Self-Emotion Appraisal(SE), Others' Emotion Appraisal(OE), Regulation of 
Emotion(RE), Use of Emotion(UE), Self-efficacy(SF), Job Satisfaction(JS)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4.3 가설 검정
4.3.1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가설
연구 모형의 구성개념 간의 경로 관계에서 구성원이 

지각하는 감성지능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설 1을 검정하기 위한 분석 결과 Table 
3와 같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자기감성이해
(β=-.122, p=.080), 타인감성이해(β=.031, p=.671), 감
성조절(β=.133, p=.075)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활용(β=.529, p=.000)은 자기효
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
활용이 자기효능감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을 설명하는 설명력
은 35.1%(조정된 R2=.332)이다. 따라서 가설 1-1, 가설 
1-2, 가설 1-3은 기각되고, 가설 1-4는 채택되었다.

Model B ß t-value p-value VIF

(constants) 1.663 ㅤ 3.757 .000 ㅤ

Self-Emotion  
Appraisal -.127 -.122 -1.764 .080 1.022

Others' Emotion 
Appraisal .030 .031 .426 .671 1.129

Regulation of  
Emotion .130 .133 1.792 .075 1.180

Use of Emotion .525 .529 7.164 .000 1.158

R2=.351, Adj R2=.332, F=18.658(p=<.001), Durbin-Watson=2.306

Table 3. Summary of Regression Analysis Results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fficacy

4.3.2 감성지능과 직무만족에 대한 가설
연구 모형의 구성개념 간의 경로 관계에서 구성원이 

지각하는 감성지능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를 검정하기 위한 분석 결과 Table 4와 
같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자기감성이해(β
=-.193, p=.004), 타인감성이해(β=.337, p=.000), 감성
조절(β=.142, p=.043), 감성활용(β=.387, p=.000)로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활용이 직무만족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인감성이해, 자기감성이해, 감성조절 순으
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성
지능과 직무만족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43.1%(조정된 
R2=.414)이다. 따라서 가설 2-1, 가설 2-2, 가설 2-3, 
가설 2-4 모두 채택되었다.

Model B ß t-value p-value VIF

(constants) 1.285 ㅤ 2.742 .007 ㅤ

Self-Emotion  
Appraisal -.226 -.193 -2.970 .004 1.022

Others'  
Emotion 
Appraisal

.368 .337 4.943 .000 1.129

Regulation of  
Emotion .156 .142 2.043 .043 1.180

Use of Emotion .435 .387 5.607 .000 1.158

R2=.431, Adj R2=.414, F=26.106(p=<.001), Durbin-Watson=1.789

Table 4. Summary of Regression Analysis Results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Job 
Satisfaction

4.3.3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에 대한 가설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가설 3을 검정하기 위한 분석 결과 Table 5와 같
다. 자기효능감(p=.000, β=.505)이 직무만족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어 가설 3은 채택되었
다.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25.5%
(조정된 R2=.250)이다.

Model B ß t-value p-value

(constants) 1.948 ㅤ 6.097 .000

Self-efficacy .571 .505 6.954 .000

R2=.255, Adj R2=.250,  F=48.381(p=<.001), Durbin-Watson=1.886

Table 5. Summary of Regression Results Between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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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 
연구 모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을 실행하여 감성지능과 직무만족과의 관계에서 자기효
능감이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고자 Baron & Kenny의 매
개효과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Table 6와 같다. 
먼저 독립변수인 감성지능의 하위 요인인 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 감성조절, 감성활용이 매개변수인 자기효
능감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2단계(독립변수→매개변수)
를 확인하였다. 자기감성이해(p=.080)와 타인감성이해
(p=.671)와 감성조절(p=.075)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후속적인 매개효과 검정을 할 수 없었다. 반면 감
성활용(p=.000)은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3단계(1단계(독
립변수→종속변수)와 3단계(독립변수+매개변수→종속변
수))에서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이 종속변수인 직무만족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p=.000) 하게 영향을 보여 매개효
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3단계에서 독립변수
인 감성활용은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감성활용의 회귀계
수(비표준화 및 표준화)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5% 유의수준에서) 감소(.487(p=.000)→.296(p=.001)) 
하였고, 감성지능의 하위 요인 중 감성활용이 직무만족
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자기효능감이 부분 매개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Model

step1 step2 step3

Job  Satisfaction Self-efficacy Job Satisfaction

B ß t B ß t B ß t

(constants) 1.945 ㅤ 5.782 1.663 ㅤ 3.757 1.334 ㅤ 3.768

Use of Emotion 0.547 0.487*** 6.613 0.525 0.528*** 7.164 0.332 0.296** 3.498

Self-efficacy ㅤ ㅤ ㅤ ㅤ ㅤ ㅤ 0.383 0.339*** 4.006

R2 0.231 0.332 0.305

F 43.738*** 18.658*** 32.225***

Durbin-Watson 1.789 2.306 1.764

*p<0.05 **p<0.01 ***p<0.001

Table 6.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의료기관 구성이 지각하는 감성지능이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을 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관 구성원이 지각하는 감성지능은 자
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결과, 감

성활용만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으며 자기감성이해, 타
인감성이해, 감성조절은 무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자
신의 감정과 기분을 느끼는 감성을 이해하기보다는 늘 
똑같은 직무의 연속성으로 많은 업무를 하다 보니 자기
감성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 
조절하는 능력이 낮은 구성원은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반면 감정을 잘 다스리고 항
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구성
원은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의료기관 구성원이 지각하는 감성지능은 직무만족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감성지능 하위 요인 모두 유
의미한 영향이 나타났다. 자기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
정을 잘 이해하는 구성원은 직무에 대한 이해도 빠르고 
협업 능력도 뛰어나서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
한 감성조절 능력도 탁월하여 매사 업무 소통이 원활하
여 신뢰관계가 쌓이고 즐거운 조직생활을 할 수 있다. 셋
째, 자기효능감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무에 대한 자신감, 목표 달성, 
문제 극복, 긍정적인 평가 등이 높은 구성원일수록 수행
하는 직무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이 감성지능과 직무
만족 간에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자기
효능감은 감성지능의 하위 요인 중에서는 감성활용에서
만 직무만족에 부분 매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
성활용은 개인의 감성정보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도와
주고,  스스로 동기부여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본 연구의 표본 대상은 직급이 대부분이 팀장
급 이상이고 연령이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원
들이 느끼는 자기 자신의 감성 이해와 타인의 감성 이해 
그리고 감정을 조절하고 잘 다스린다고 보기에는 어려웠
다. 연구 결과 선행연구 결과와 약간은 다른 결과도 있었
지만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
을 나타내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기효능감
이 높게 나타날 때 직무만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
나는 결과를 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
으로는 첫째, 구성원들이 지각하는 감성지능을 향상시키
기 위한 조직 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제
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감성
지능 활용으로 구성원들이 목표 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
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감성지능이 
높은 구성원일수록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자기효능감을 높
이게 되며, 간접적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을 하도록 
동기부여가 요구된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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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간에 공통 직무를 포함하여 구성원의 직무만족도 좋
아지고 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
다. 의료기관은 이직률이 높으면서 항상 인력 부족으로 
인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에 구성원들이 자신에 감정
을 인지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소
통할 수 있으면 구성원들이 만족하는 직장 생활이 될 것
이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결과를 알아본 반면, 각 직급별, 직종별로 가지는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연구 방법
을 구체화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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